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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촛불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검찰은 촛불집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9월 19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기 위해 중고생의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장했다는 이유로 기소
된 발신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무죄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며, 그동안 검찰이 촛불을 탄압하
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발신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판결한대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어떠한
행위를 제안한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이겠는가? 또한, 학생들이 이 문자를 받고 휴교에 동참했다한들 이것이 어떻
게 업무방해에 해당하겠는가? 학생들이 휴교를 하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은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일 뿐,
어느 누가 그들을 조종할 수 있단 말인가. 굳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배후를 찾자면, 그것은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체
결하여 학생들조차 거리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이명박 정권일 수밖에 없다. 단지 단체 휴교를 자장하는 무자메
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검찰이 억지 논리에 근거해 무리한 수사를 해 온 이유는 광우병 쇠고기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잠재워보고자 하는,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검찰과 경찰은 촛불시위에 참여한 누리꾼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 그저 촛불시위에 참
여하여 광우병 반대의 목소리를 외쳐온 평범한 시민들의 가택을 압수 수색하는가 하면, 강압적으로 출두를 요청하기도
하며,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고지하지도 않고 장시간 조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최근 대검찰청은 촛불시위를
이유로 지난 2005년 폐지되었던 공안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경의 이러한 무리수는 지금 당
장 시민들을 위축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명박 정권의 폭력성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냄으로써 이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을 증폭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촛불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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